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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pers related to homosexuality,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Methods :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
searchers, 211 articles between 1996 and 2022 were reviewed. Results : Quantitative research was 44.08%, qual-
itative research was 42.65%, literature and overview research was 11.37%, and mixed research was 1.90%. 
Research design 56.40% were academic journal papers and 38.86% were master's theses. Research subjects were 
71.28% homosexual and 28.72% non-homosexual. The research fields were counseling and psychology 42.18%, 
social science 20.38%, education 14.69%, social welfare 7.11%, women's studies 5.21%, nursing 5.21%, human-
ities 2.37%, public health 1.90%, and medicine 0.95%. Key Variables were 25.59% for mental health-related 
studies, 19.43% for studies on perceptions of homosexuality among non-homosexuals, 13.74% for studies on ho-
mosexual identity experiences, and 10.43% for studies o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Conclusion : The amount of research is steadily increasing. Sufficien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di-
verse life experiences of homosexuals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and educate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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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동성애(homosexuality)는 타인에 대한 애정적, 정서

적, 성적 끌림으로 설명되는 성적지향(sexual ori-

entation)이 동성에게 향하는 이성애와 구분되는 다른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이다[1]. 동성애는 정신질환으

로 인식되어 병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Ⅲ-TR에서 동성애

에 대한 항목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최근 동성

애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질병 분류의 개

정, 병리적 관점에서 지지적 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

한 치료자의 윤리적 지침 등의 개정 등[2]의 영향으로 

성정체성의 다른 형태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3].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차별

적 시선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36개

국 중 32위로 10점 만점에 2.8점이었고 이는 OECD 회

원국 평균인 5.1점보다 낮은 것으로, 한국인은 동성애

에 대해 배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를 사

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성적인 문제를 가진 집단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5], 기존 이성애 중심 사회

의 보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낙인찍어 혐오

감, 거부감, 위협감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인

식하고 거부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6].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 다르게, 동성애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정상적이거나 성적 일탈로 생

각하는 기존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도 있다[7]. 이에 대해 Son

과 Choi[8]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국내외 인식 변화

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

지만 이는 상당히 논의가 진척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내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는 간호대상자의 성적지향 

등을 불문하고 이로 인한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명

시되어 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전문직

의 특성상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다[9].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중 의료인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낮게 조

사되었고, 의료인의 인권 의식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0].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간호

사 역시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동성애가 병리적 분류에서 제외되

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

치관과 사고방식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 연구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부

분이다[2]. 그간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이성애자의 입

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고[7], 그 외에 커밍아웃, 성정체성 형성, 우울이

나 불안 등의 부정적 경험과 삶의 질, 성소수자 스트

레스 등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11-16]. 이렇게 동성애

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간호

학 영역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범위를 넓혀 보건 및 의료 분

야에서 동성애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2014년 Lee[17]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논문 중 대부분이 호

르몬 치료나 수술 등 의료적 조치와 관련된 임상적 연

구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성애의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관심 개념으

로 하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및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동성애와 관련 연구의 종합적 

분석은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성애 관련 주제

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 높은 간호의 제공을 위한 교육적 

자료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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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Paper Selection Process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동성애 관련 연구 동향을 분

석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분야를 파악한다.

셋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주제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동성

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성애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는 국내 간호, 정신건강 및 건

강 관련 연구에서 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석, 박

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며, 출판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2월 2일

부터 2월 24일까지였으며 검색어 및 검색 방법 선정, 

검색 테이터 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분석 대상의 문

헌 논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문헌검색 시 RISS, 

DBpia, Kiss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동

성애 하위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인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동성애’, ‘퀴어’, ‘호모섹슈얼리티’, ‘성소

수자’, ‘LGB’를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대상을 선정

하였으며 검색 방법으로는 주요 용어를 연산자 AND

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간호학이나 

건강, 정신건강과 무관한 내용의 연구 및 정치, 법, 문

학, 종교 관련 연구, 평론 및 담론은 제외하였다. 일차

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241편이었으며 이 중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논문으로 포함시

켜 분석하였다. 중복문헌을 제외하고 남은 논문은 226

편이었다. 이 논문을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논문의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과 제외기

준의 부합을 재확인하여 학위논문 92편, 학술논문 119

편의 총 211편을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

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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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된 객관화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은 동성애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분야, 

연구주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양적

변화, 연구설계, 연구유형, 연구대상의 영역을 포함하

였다. 양적변화에는 연도별 연구 편수를 분석하였고, 

연구설계는 문헌 및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

합연구로 분류 기준을 정의하였다. 연구유형은 박사,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

였으며, 연구대상은 해당 논문의 대상자가 동성애자

인지 비동성애자인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논문이 명확하게 분

류되고 있어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성인 

동성애자 및 청소년, 성인 비동성애자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분야는 해당 논문이 어느 학문 분야

에서 출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게재

된 학술지가 속한 연구분야 분류 기재를 따랐으며, 학

위논문인 경우 해당 학과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먼저 연구자들이 연구의 키워드 및 주제

에 대해 전체적인 코딩을 진행한 뒤 분류하는 과정에

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설명하

는 데 적합한 세부 분류를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및 방법

논문분석에 앞서 상담 및 심리 분야의 성소수자 연

구 동향에 관한 연구[18],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

에 대해 분석한 Choo[19]의 연구, 성소수자 관련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3]의 분석틀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연구도

구가 되는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양적

변화, 연구설계 및 연구유형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3,18,19]의 분석틀을 따랐다. 일반적 특성 중 연구 대

상의 경우 선행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

었다. 상담심리 분야의 성소수자 연구를 분석한 선행

연구[18]의 경우는 상담자, 내담자, 일반인으로 분석

틀을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소년 성소수자 

동향 연구[19]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

랜스젠더, 동성애, 성소수자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 분석을 한 선행연구

[3]의 경우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참고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로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연구분야는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

행연구[19]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분석 과정에서 분석

되는 분야의 분류를 따라 구분하였다. 연구주제의 분

석틀은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 분석 연구[3]의 성소

수자의 주요 경험, 비성소수자의 인식 및 경험의 분류

와 성소수자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18]의 성소수

자 인식, 성소수자 이해, 정체성과 정신건강 변인의 

관계, 상담 관련 연구, 척도개발 연구, 개관연구로 구

분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고 실제 논문분석 시 각 연

구들의 키워드를 분류하고 수정하여 세부 분류를 구

성하였다. 이후 분석틀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논

문 각 10편을 선정하여 연구자들이 예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교차확인 하는 과정을 통해 다

시 한번 분석틀에 대한 합의를 거쳤다. 이후 3주 동안 

각 연구자들이 합의된 분석틀에 따라 작성된 코딩표

에 전체 논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

서 다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선상의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문점은 

연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수집된 자료

는 Excel 및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빈도를 산출하여 분

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동성애 연구의 양적 변화

분석 결과 국내 동성애 연구는 1996년 1편의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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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 %

1996∼2000 1 0.47

2001∼2005 11 5.21

2006∼2010 19 9.00

2011∼2015 35 16.59

2016∼2020 89 42.18

2021∼ 56 26.54

Table 1. Number of Researches by Year (n＝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Quantitative research 1 6 10 16 39 21 93(44.08)

Qualitative research 0 4 6 17 43 20 90(42.65)

Literature research 0 1 2 2 6 13 24(11.37)

Mixed method research 0 0 1 0 1 2 4(1.90)

Table 2.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Method (n＝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Journal 0 6 10 16 55 32 119(56.40)

Master's thesis 1 5 7 18 31 20 82(38.86)

Doctoral thesis 0 0 2 1 3 4 10(4.74)

Table 3. Number of Researchs by Reaearch Design (n＝211)

학위 연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서 2000년까지 1편(0.47%),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1편(5.21%),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편(9.0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

편(16.59%),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9편(42.18%),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6편(26.54%)이 발행되었다. 

국내 동성애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처럼 국내에서 동

성애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

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2. 연구 설계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설계별로 분석한 결과 양

적연구가 93편(44.08%), 질적연구는 90편(42.65%), 문

헌 및 개관연구는 24편(11.37%), 혼합연구가 4편

(1.90%)이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 이후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

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 연구 유형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연구 유형별 측면에서 보

면 학술지 논문 119편(56.40%), 석사학위 논문 82편

(38.86%)으로 학술지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이 대부분

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10편(4.74%)이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술지 

논문이 119편(56.40%)으로 학위 논문 92편(43.60%)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1년 이후 학위 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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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Homosexual Adult 1 7 10 25 49 24 116(59.49)

Teenager 0 2 4 5 9 3 23(11.79)

Non-homosexual Adult 0 0 2 6 25 16 49(25.13)

Teenager 0 1 1 1 3 1 7(3.59)

* 연구 대상자가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인 경우와 성인과 청소년 모두인 경우 중복 기재함

Table 4.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Subjects (n＝1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Counseling psychology 1 6 7 11 38 26 89(42.18)

Social science 0 2 5 8 19 10 43(20.38)

Education 0 0 2 6 13 10 31(14.69)

Social welfare 0 0 3 3 7 2 15(7.11)

Women's study 0 2 1 4 4 0 11(5.21)

Nursing 0 0 1 0 4 5 11(5.21)

Humanities 0 0 0 2 2 1 5(2.37)

Public health 0 0 0 1 2 1 4(1.90)

Mecidine 0 1 0 0 0 1 2(0.95)

Table 5.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Field (n＝211)

4.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별 동향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헌연

구 24편을 제외한 187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 연구

에서 대상자가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인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인 경우가 8편으로 중복으로 기재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총 139편(71.28%)으로 비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56편(28.72%)보다 더 많았다. 각각 

살펴보면 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6편

(59.49%), 동성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11.79%)편이었으며 비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25.13%), 비동성애자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7편(3.59%)이었다(Table 4).

5.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연구 분야별로 분석한 결

과 상담·심리학 89편(42.18%), 사회과학 43편(20.38%), 

교육학 31편(14.69%), 사회복지학 15편(7.11%), 여성

학 11편(5.21%), 간호학 11편(5.21%), 인문학 5편

(2.37%), 보건학 4편(1.90%), 의학 2편(0.95%)으로 상

담·심리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았다(Table 5).

6.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동성

애자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54편(25.59%),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연구 41편(19.43%), 동성애자 정체성 경험 

연구는 29편(13.74%), 동성애 차별 경험 연구는 22편

(10.43%),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연구는 17편

(8.06%), 동성애자 전반적 삶 연구는 14편(6.64%), 동

성애자의 상담 경험 연구는 11편(5.21%), 동성애자 파

트너십 경험 연구는 11편(5.21%), 기타 12편(5.69%)으

로 확인되었다. 국내 동성애 연구 논문의 주요 주제는 

동성애자 정신건강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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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Homosexual mental health 1 5 4 9 20 15 54(25.59)

Non-homosexual awareness 0 1 3 3 19 15 41(19.43)

Homosexual identity experience 0 2 4 5 14 4 29(13.74)

Discrimination experience 0 1 2 5 9 5 22(10.43)

Non-homosexual counseling experience 0 0 1 3 9 4 17(8.06)

Life experience 0 1 2 4 5 2 14(6.64)

Counseling experience 0 0 1 1 6 3 11(5.21)

Partnership experience 0 0 2 4 4 1 11(5.21)

Etc 0 1 0 1 3 7 12(5.69)

Table 6. Number of Researchs by Key Variable (n＝211)

으며, 기타 주제로는 척도 타당화, 동성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동성애자 신체건강 및 생식건강 등에 대한 

연구였다(Table 6).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는 동성애자 정신건

강 관련 연구로 자아존중감, 성정체성 노출, 자기효능

감, 동성애 혐오감, 자기비난, 대인관계 유능성, 내면

화된 이성애주의 등의 변인들을 확인하고 각 변수들

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속박감, 자기비난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중 다

수의 연구에서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로 이성애자보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동성애자의 긍정적 정

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 공동체 인

식, 긍정적 정체성, 자기수용 등의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할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이 중 간호학 분야의 논문은 1편[A142]으로 동

성애자의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살펴본 연구였다.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된 비동성애자의 동성애에 대

한 인식 연구에서는 비동성애자의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일반적 태도, 동성애 혐오, 동성애자 인식, 인권 

의식 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 결

과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가치, 사회적 인

식 등의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종교, 나이, 지식정도, 

성역할태도, 평등의식, 문화역량, 동성애자 지인 유무 

등의 내부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

다. 이중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

는 6편으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문화역량에 대한 고

찰 연구[A18]와 간호사의 동성애 혐오와 간호역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49], 간호대학생에서 동성애 관

련 교육 제공 후 간호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A14] 인권 의식과 동성애 지식 정도를 살펴본 연구

[A107], 간호사의 동성애자 간호 경험 유무와 동성애 

혐오,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217]가 있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간호 경험을 살펴본 질적연구

[A107]가 1편 있었다. 

동성애자 정체성 경험 연구는 29편으로 정체성 형

성 과정,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

구과 정체성 형성 후 커밍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정체성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

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사

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본인의 경험 사이에서 혼란스

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가며 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인식, 종교, 나

이, 지식 정도, 성역할 태도, 동성애자 지인 유무 등으

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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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동성애 차별 경험 연구에는 동성애자들이 경험한 

괴롭힘, 동성애 혐오, 반동성애적 폭력, 인권침해, 적

대적 태도,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동성애자들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연구에서는 비동성애자

인 상담자들이 동성애자를 상담할 때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 요인으로는 상담

역량, 도움요인, 상담자의 동성애를 향한 부정적인 태

도,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유능감, 내담자에 대한 불

편감 등이 있었으며 동성애자 상담 경험에 대해 폭넓

게 살펴본 질적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르

면 공통적으로 상담자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특별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

해 권고하고 있었다. 

동성애자 전반적 삶에 대한 연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고 받아들이며 커밍아웃해 나가

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선

행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이나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다양하

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

는 동성애자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이 중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는 1편

[A105]으로 동성애자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간

호학에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상담 경험 연구는 동성애자가 실제로 

상담을 받으며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질적연구와 그 외 

상담에 대한 기대, 도움추구 등에 대한 양적연구가 진

행되었다. 동성애자의 상담에서 주 상담 내용이 사회

적인 내용과 개인 심리적 내용으로 나뉘고 있음을 밝

히고 있으며, 상담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상담사

의 태도에서 차별적 요소에 대해 주의하도록 권고하

며 상담 시의 지침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성애자 파트너십 경험 연구에서는 총 11편 중 8

편이 질적연구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 정체성 인

지 과정, 정신건강, 성병, 동성 교제 어려움 등에 대해 

경험적 진술을 밝히고 있었다. 이외에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 스트레스 대처, 정신적 웰빙 등의 상

관관계 연구와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드러내기, 연인

관계 만족도,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 연구, 파트너 폭

력 유형,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증, 관계 갈등 등 변수

들간의 관계 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가 3편이었다. 

기타 연구 중 간호학 분야의 연구는 동성애자의 생

식건강 및 신체 건강의 변인을 다룬 연구가 2편[A70, 

A186], 동성애자 문화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A210]

로 모두 3편이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 관련 국내 연구의 흐름을 확

인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이루어질 동성애

에 대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 관련 논문은 2000년 이전에는 관련 연

구가 매우 저조하였다.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

타났으며 현재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이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

석한 선행연구[19] 결과에서 2000년 논문을 시작으로 

5개년 단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점진적으로 연구가 늘어났으며, 2015년 이후 연

구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정신질

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1970년대까지는 동성애를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였지만, 여러 번에 걸친 

개정 작업을 통해 동성애는 1987년 DSM-Ⅲ-TR에서 

정신질환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

며, 이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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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었고 정

신질환자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이지 않

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는 동성애 연구

가 저조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2000년 유명 방송

인의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사람들에게 동성애 인권과 

관련한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관심 밖이던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많은 논쟁이 시작되며 동성애 인권은 도리어 

보수화 경향으로 퇴보를 겪기도 하였다[20]. 2010년에

는 지상파 방송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

되기도 하였고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

례에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 동

성애 인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인

식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14

년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발표되는 등의 

꾸준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 결혼인정 

등에 대해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5]. 

이는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과 지

난 몇십 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으로 존재를 드러내어 대중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

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

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성소

수자 동향 연구[18]나 청소년 성소수자 동향 연구[19],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3]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연구설계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동성

애 연구의 시작은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로 시작이 되었

다. 2000년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

에도 불구하고 연구설계 면에서 양적연구가 절대적으

로 많았다. 이는 2019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

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연구[19]에서  

2000년 이전 양적연구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동향 분석

과 일치한다. 하지만 선행연구[19]의 결과는 2011년 이

후 시행된 연구에서 질적연구가 양적연구 수를 추월하

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

다. 또한 2020년 이루어진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동향을 분

석한 결과 58.3%의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2]. 이는 질적연구가 

대부분 2019년 이후와 202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202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두 연구의 결과

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

성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약 10여 년간의 연구 결

과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의 특정 주제에 대한 양적 

수치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최근 3∼4년간의 연구에서

는 그들의 경험을 오랜 시간 직접 들어보고 하나의 과

정을 도출해 내는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삶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는 학회지 논문이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의 경우

에도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폭넓게 상승한 것

이 분석되었다. 이는 2019년까지 동성애를 포함한 청

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연구[19]의 결과에서 발

표된 학회지 논문 및 학위논문 비율과 유사한 결과이

며,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

향 분석 연구[18]에서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증가 추

세가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 이 시기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20여 년

간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과 매스컴을 통한 동성애에 

대한 이슈의 가시화 등으로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

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Yoo[20]는 한국인의 동성

애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연구에서 2010년대는 고령화

로 인해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를 상쇄할 만큼 동성애에 대해 진보

적인 호의도를 보여주었던 시대라고 하였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관련 

개념을 다룬 학위논문이 많아진 것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제가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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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으로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 청소년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동성

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 등 매우 까다로

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어

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상 자신의 정체성을 찾

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Choo[19]는 그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에서 연구 

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들을 병리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들을 

사회의 일탈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문제행동들을 결

핍, 결함, 질병으로 설명하고 개입과 치료 그리고 동

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연

구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

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

들이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이 병적인 것이 아니며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동성애

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야별 연구 동향에서는 상담·심리 분야에

서 동성애와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는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상담 심리 분야 연구 동향 분

석[18]에서 분석된 연구 논문 수치와 본 연구에서 분석

된 상담심리학 분야 논문 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21]은 그의 연구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성

애자 중심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많이 노

출되며 이로 인하여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자살사

고, 우울증 등 부정적인 심리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

다고 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상담 기관이나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이

들이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첫 번

째 기관이 상담 기관이나 병원이 될 것이다. 최근 상담

심리학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리학회 및 상담학회에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소수자에게 지지적

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

다[22,23]. 국내에서도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는 동성애 전환치료, 전문가로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동성애 내담자 복지와 권리 존중 등의 문제로 회

원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상담심리 관련 학회

에서는 동성애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지속적

으로 진행하며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18].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

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에게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

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25]. 간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만나는 의료인 중의 한 

명일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

체성 혼란의 문제가 아닌 신체 ․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도 만나야 할 의료인이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병원을 방문해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으나 의료인의 편견으로 적절

한 의료 서비스에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동성애자

에게 부정적이었던 태도가 점차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

화되고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제시

[26] 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간호사는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동성애

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간호 분야에

서의 동성애 관련 연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은 간

호 분야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미비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분야에서 동성애 관련 논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것은 고무할 만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연구를 바탕

으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 교육, 편견의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간호학문에서의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에서는 동성애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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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관련된 논문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

로는 비동성애자의 편견, 일반적 태도,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 인식, 인권 의식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

향 연구[18]에서 정신건강 탐색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성소수자가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인식을 함

께할 수 있다고 밝힌 견해와 일치한다. 정신건강과 관

련된 연구주제로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외에도 우울, 

불안, 자살사고, 심리적 불편감, 소수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러한 연구주제는 네 번째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차별적 경험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아직까

지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그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측면, 불편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직접 

경험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동성애자들

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에 대해 공통

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Kim 등[15]은 그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무력

감, 사회적 지지의 부족, 편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대상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던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측정한 연구들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동성애 혐오 등을 다

루고 있으며 이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타자화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27]. 국내외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운동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시각은 동성애자들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이들

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변화되어 갈 필요가 있으며, 이

는 동성애자들의 성정체성 자각, 정신건강, 그들의 생

활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는 동성애를 우리 사회의 비정상, 혹은 비주류로 보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동성애 혐

오를 줄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정체성 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동성애적 

성정체성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적인 

인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던 선행연구[19]에서

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동성애자

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마

지막 단계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에 대

해 말하고 있었다. Heang[28]은 그의 연구에서 동성애

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신적 웰빙을 

증가시킨다고 말하며 동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 있

다. 간호학의 측면에서도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증

진을 돕기 위해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

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간호를 행할 수 있

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관련 연구에서 상

담역량, 도움요인, 상담자의 동성애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유능감, 내담자에 대한 

불편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

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일관되게 지적

하고 있으며 상담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가 직접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상담사의 차별적 요

소에 대해 지적하며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2020년 진행된 국내 연구 동향 연구[18]에서 동성애자 

상담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동성애자 대상자를 위

한 상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함을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

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방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간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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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동성애

에 대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내 동성애 관련 논문 총 211편을 분석한 결과 동

성애 관련 연구는 199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 이후로는 양적연구뿐 아니라 질적연구도 함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측면에서는 

동성애자, 비동성애자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았고 연구 분야로는 상담심리 분야에서의 연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는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동성애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동성애에 대한 연구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국내 연구만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국제 동성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 속에 살고 있으

며 한 나라의 이슈는 한 나라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 

관련 국내・외 연구를 살펴볼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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